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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2 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를 위한 FAQ

1.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규모 및 판매일정은 어떻게 되는지?

□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,000억원 규모를 판매할 예정입니다.

□ 5.22일(금)~6.11일(목) 3주간 판매되며, 선착순 판매방식이므로 6,000억원
물량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
  * 판매 첫 주(5.22일(금)~5.28(목))에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물량(6,000억원)의 50% 수준으로 관리

2. 서민전용 배정물량은 어떻게 판매되는지?

□ 판매기간 3주 중 첫 2주(5.22일(금)~6.4일(목))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%인 

1,200억원을 서민* 전용으로 배정합니다.

  * 서민 기준 : 근로소득 5,000만원 이하(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
소득 3,800만원 이하) →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

ㅇ 2주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

판매할 계획입니다.

3. 판매기간 3주 중 2주 동안에는 ‘서민전용’만 판매하는지? 

□ 판매 시작일(5.22일)부터 서민배정분을 포함한 전체 물량을 동시에 판매

합니다.

4.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? 

□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 영업점을 방문하

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   * 영업점‧온라인 판매시간은 개별 판매사별 확인 필요 

ㅇ 은  행(10) 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
               하나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부산은행

ㅇ 증권사(15) : KB증권, NH증권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
신영증권, 신한투자증권, 아이엠증권, 우리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
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키움증권(온라인전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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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가입한도는 어떻게 되는지?

□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.(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전용계좌는 5년간2억원 한도)

  ※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천만원

□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판매사별로 다르니 

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6.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?

□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(ISA)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
ㅇ 이 서류는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

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.

ㅇ 국세청 홈택스, 정부 24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

있으며, 상품 출시 전 미리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시면

보다 신속하게 상품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* 온라인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, 소득확인증명서 실물서류 대신 발급번호로 대체 
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판매사에 확인 필요 

  ※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계좌 가입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불필요

□ 또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□ 15세이상 19세미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.
(직전년도 기준 서류에 한함)

7.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?

□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과 같은 적립식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. 가입 시

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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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의 위험 등급은?

□ ‘국민참여성장펀드‘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(1등급)으로서,

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되어야 가입이 가능함에 

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9. 재정이 개인 투자금액의 20%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인지? 

□ 개인별 투자금액의 20%에 대해 재정으로 손실 보전이 이루어지는 

것은 아닙니다.

□ 국민참여성장펀드 총결성액은 ①국민투자금 6,000억원(선순위), ②후순위 

출자분인 재정 1,200억원(국민투자금의 20%)과 ③투자운용을 담당하는 10개

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(후순위)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.

ㅇ 합산된 총금액이 10개 자펀드별로 나누어서 운용되고, 각 자펀드별로

배분된 후순위 출자분(재정+운용사 시딩투자금)은 해당 자펀드 손실 발생 시 

국민투자금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합니다.

□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%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를 하며,

ㅇ 개별 자펀드 총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

20%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.

※ 예) 개별 자펀드 규모가 1,212억원인 경우(국민투자금 1,000억원 + 재정 200억원 +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 

12억(1%))를 가정 시, 해당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은 국민투자금 1,000억원의 20%인 

200억원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(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도 동일한 구조로 손실 우선 부담) → 

개별 펀드 전체 결성액인 1,212억원의 20%인 약 242억원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것은 아님


